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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른 중북부지역 사료용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 생산성 평가

정종성1*, 최기준1, 황태영1, 오승민1, 박승민1

1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서론]

사료용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사료작물 중에서 옥수수 다음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높고 사료작물로 재배이용이 

용이한 사료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일리지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은 수수와 수단의 

중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생육이 빠르고 내병성, 내충성 및 잡초와의 경합이 강하여 환경적응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고온, 가뭄, 건조, 폭우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사료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하여 조사

료 수급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전략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17년 4월부터 8월 까지 화성 1개소, 천안 2개소, 평창 1개소 총 5개 시험지를 대상으로 

생산성 및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생산성 비교를 위한 데이터는 중북부지역(수원, 천안)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평창지역의 연구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원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기상자료 분석결과 2017년 생육기간의 평균기온은 2016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강우의 경우 중부지역(화성, 천안)에서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 수수×수단그라스의 초기 생육에 영향을 크게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7월 집중호우가 지속

되는 특징을 보였다. 초장은 평창이 303cm로 가장 높았으며 화성이 257cm로 가장 낮았다. 당도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직경의 경우 평창이 10.93mm로 가장 굵었으며 천안과 화성은 각각 9.64와 9.13mm로 나타났다. 

도복은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화성의 경우 충해가 다소 발생하여 수수×수단그라스에 피해를 주었다. 건물수량

은 천안 지역에 11,735 kg/ha로 가장 높았고 화성이 9,080kg/ha으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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